
올 한 해 인삼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차광망 설치, 물 빠짐 관리 등 싹이 이른 시기에 나지 않도록 하고 토양 수분 피해 등에 꼼꼼히 대비해야 합니다. 농촌진흥청은

올봄, 인삼 싹이 일찍 나거나 너무 많은 토양 수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삼 농가에서는 더 세심하게 밭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했습니다.

인삼 싹 일찍 나지 않도록 차광망 내려 볕 차단, 서릿발 피해 주의

이른 봄 기상과 인삼 생육☰

기상청 날씨 전망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순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% 이상으로 발표되었습니다. 인삼 싹이 이른 시기에 나는 현상(출아)과

저온 피해, 토양 수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.

ㆍ

인삼은 겨울철 0~2℃ 이하의 토양에서 2~3개월 생육이 멈추는 휴면 기간을 거칩니다. 이때 땅의 온도가 오르면 이른 시기에 싹이 납니다. 인삼을 심은 뒤 흙을 3cm 이내로

얕게 덮거나 차광망을 걷어놓은 재배지에서도 이른 시기에 싹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ㆍ

차광망을 씌운 인삼 재배 포장 차광망 미설치로 조기에 싹이 난 인삼밭



인삼의 저온 피해☰

저온 피해를 받은 인삼

일찍 싹이 난 인삼은 기온이 0℃ 이하로 갑자기 떨어지면 저온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 저온 피해를 본 인삼은 잎이 노랗게 변해 토양을 뚫고 올라오지 못하거나, 잎이 나더라

도 오글거리는 형태를 띱니다.

ㆍ

심하면 잎이 제대로 펴지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. 토양이 지나치게 습하면 뿌리까지 썩을 수 있습니다.ㆍ

인삼 저온 피해 예방 요령☰

저온 피해를 예방하려면 밭을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. 두둑에 햇빛이 비치면 토양 온도가 상승해 일찍 싹이 틀 수 있으므로, 폭설에 대비해 걷어둔 차광망은 서둘러 내려

줍니다.

ㆍ

차광망을 내리면 시설 내부의 온도 변화가 줄어 인삼 머리(뇌두) 부분의 언 피해(냉해)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 흙(복토)은 5cm 이상 덮어주고, 울타리나 방풍망을 설

치해 찬 바람을 막아주어야 합니다.

ㆍ

인삼 습해 예방 요령☰

일찍 싹이 난 인삼의 저온 피해 방풍 울타리 설치



날이 따뜻해지면서 언 땅이 녹아 토양 수분이 많아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. 눈 녹은 물이 고이면 인삼 뿌리가 썩거나 이차적으로 병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물 빠짐이 좋

지 않은 땅은 두둑과 고랑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합니다. 점성이 높은 토양은 물기가 많아 표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뿌리가 들뜨는 서릿발 피해가 발생할 수

있습니다.

ㆍ

서릿발로 뿌리가 땅 위로 솟거나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 머리(뇌두)가 상할 수 있으므로 뿌리가 솟은 인삼은 고랑 흙으로 덮어 온도와 수분을 유지해주어야 합니다.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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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 고인 배수로 고랑 흙 덮기


